
350ppm 프로젝트

라온아띠 필리핀 할로할로팀

권수아

김민수

남은진

류가형

손민우



1.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숙소, 보육센터, 상담센터 등 5층 이하는 걸어다녔습니다



2. EM 용액 사용

세제 대신 EM 용액을 사용해보기도 했습니다



3. 30분 이내 거리는 걷기

30분 이내의 거리는 걸어다녔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탄소배출 줄이기를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학원가에 위치한 숙소.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결정!
양치컵과 탄소배출표를 붙인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팀원들부터 각오 한마디씩 적으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4. 탄소배출 줄이기 캠페인 ★☆★☆★

간사님과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5. 텀블러 이용하기

카페 테이크아웃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했습니다



6. 배달 시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빼주세요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일회용 수저 대신 숙소의 식기를 사용했어요



7. 생협(생활협동조합) 제품 이용하기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생협의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가형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민우

350ppm 캠페인을 하면서 탄소배출 줄이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350에 대해 알리고, 활
동 참여를 유도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했던 텀블러 사용, 걷기, 계단 이용 등의 활동은 이게 과연 얼마나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구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
구를 오염시킨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편한 마음으로 이전같이 생활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
아요. 이런 불편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해요!

안 힘든 척하고 걸어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고 했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날이
워낙 덥고 해가 강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편하게 다니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우리가 350ppm 프로젝트 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편하게 살 수 없었어요.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노력해달라고 말하기는 싫었어요.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양치컵
과 탄소배출량이 적힌 노트를 줬어요. 학생들이 양치컵을 오래 써주고 탄소배출표를 한번
이라도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샤워 시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민수

은진

더운 날씨에 매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보육센터까지 20여분을 걸어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함께하는 팀원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양치컵과 노트를 나눠주는 캠페인 역시 지역을 돌아보고 그에
알맞게 준비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0ppm캠페인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과일을 사기 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전 등 높은 탄소배출상
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던지 계속 탄소 배출에 대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라온아띠가 끝나
면 탄소 배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탄소 배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
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홍보까지 했는데,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팀원들의 소감 한 마디

수아 350ppm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
요! 부득이하게 비닐을 써야하면 후에 재사용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
다 보면 기발한 방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의 유혹이
강했지만 다른 단원들이 이끌어주고 밀어준덕분에 잘 버틴 것 같습니다. ㅎㅎ
세제 덜 쓰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등도 시도했는데 가시적인 증거는 크게 없어도 스스
로 다짐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서 탄소배출표가 붙어있는 공책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대상 선정과 쓰이는
비용,  준비물 등 까지 회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좀더 준비시간이 길었다면 회의에서
더 좋은 의미와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하게 된 건 좀 아쉽고, 급해서
서로 충분히 소통되지못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도
조금 배울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가서도 가능한 일은 계속 하고 새로운 방법도 많
이 시도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